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노래하는 1인 음악극이다.

현재 본격적인 창작 판소리의 등장으로 이전의 다섯 마당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를 전통 판소리

라 구분 지어 부르기 시작했다.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으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심청의 효심이 드러

나는 대목이다.

눈먼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가 되살아나 황후가 되어 심봉사와 재회하고, 하늘이 감동하여 심봉사가 비로소 눈을 

뜨게 된다는 대목으로 이야기 전반의 슬픔을 환희로 가득 차게 만든다.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자.

판소리 「심청가」에 나오는 대목을 감상해 보자.

판소리와 창극 판소리와 창극을 감상하고 구성 요소와 음악적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판소리

소리 장단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

아니리 소리 사이에 설명하듯이 말하는 것

발림 소리하면서 하는 몸짓 또는 표현

추임새 소리꾼이 소리를 할 때 고수나 관객이 하는 감탄사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

심봉사 눈 뜨는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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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판소리를 찾아보고 감상해 보자.

전통 판소리 창극

배역 한 명의 소리꾼이 여러 등장인물을 표현

반주 소리북과 국악 관현악 중심의 반주

무대 장치 병풍과 돗자리 대규모의 여러 장치가 있는 무대

창법 판소리 창법

창극 「춘향」과 판소리 「춘향가」의 적성가 대목을 감상하고, 창극과 판소리를 비교해보자.

창극은 판소리에서 파생되어 여러 명의 소리꾼이 등장인물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공연하는 극음악이다. 고수 1인의 북 반

주, 또는 국악 관현악 등 다양한 악기 구성으로 반주한다. 처음에는 판소리 다섯 마당을 중심으로 한 창극이 많이 공연되었

으나, 요즘에는 다양한 소재의 창극이 만들어지고 있다. 

창극

기존의 사설과 전혀 다르게 새로운 사설과 가락을 만들어 부르는 독창적인 판소

리를 말한다. 전통 판소리 다섯 마당을 제외하고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판소리를 창작 판소리라고 한다.

창작 판소리

▲ 창극 「춘향」 ▲ 창극 「정년이」

김준수 ‘대취타’, 이날치 ‘범 내려온다’

이자람의 ‘억척가’, ‘노인과 바다’ 등 ▲ 이자람의 창작 판소리 「억척가」

예시

적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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